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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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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전공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한국에서는 현행 주 최대 52시간 노동과 관련해 노동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노동시간 규정을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는 

한편, 그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미국 역시 노동시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에서도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주장이 이미 법제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초과

노동수당 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노동시간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미국의 노동시간 현황

미 노동부에 따르면 초과노동에 대한 연방 규정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포함되어 있

다.1) 16세 이상 성인 노동자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인데,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노동

1) The 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2023), “Overtime Pay”, https://www.

dol.gov/ (20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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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를 받게 된다(추가노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 대

상은 아래에서 서술). 다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OECD 회원국 중 최대 

노동시간을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뿐이다.2)

[그림 1]은 2023년 2월 민간부문의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여준다. 전체 노동자

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5시간인 한편 산업별 격차가 큰데, 광업·벌목업에서 45.7시간으

로 제일 길고 레저·환대 서비스업은 25.5시간으로 상당히 짧다. 즉 산업에 따라 노동시간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미 노동통계국에서는 제조업의 초과노동시간을 발표하는데,3) 전체 

제조업의 2023년 2월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3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간을 발표했다. [그

림 2]와 같이 2021년 기준 전체 미국 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38.8시간이었는데, 전일

2) OECD(2021),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https://www.oecd-ilibrary.org/ (2023.3.14).

3)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3), “Table B-2. Average Weekly Hours and Overtime of 

All Employees on Private Nonfarm Payrolls by Industry Sector, Seasonally Adjusted”, https://

www.bls.gov/ (2023.3.12).

[그림 1] 민간 비농업 부문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계절조정, 2023년 2월)

(단위 : 시간)

자료 :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3), “Table B-2. Average Weekly Hours and Overtime of All 

Employees on Private Nonfarm Payrolls by Industry Sector, Seasonally Adjusted”, https://www.bls.

gov/ (20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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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노동자는 41.4시간, 시간제 노동자는 18.4시간이었다. 특히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

으로 주당 정규 노동시간인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9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4) 미국 전일제 노동자 중 48%만이 주 40시간 이

하로 일한다고 응답했다. 즉 52%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이다(41~49시간 13%, 

50~59시간 21%, 60~69시간 11%, 70시간 이상 7%).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미국의 노동시간은 매우 긴 편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21

년 기준 미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멕시코, 콜롬비아(2020년), 코스

타리카, 칠레, 대한민국 다음으로 높았다(그림 3 참조). 

더 네이션지는 몇 주에 걸친 초과노동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제기했다.5) 주 55

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보다 인지기능이 악화되며,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처음 3~4주 동안은 약간의 능률 향상을 보이지만 이후 생산성 하락을 경험하

고, 이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8주가 지나면 주 60시간 노동자의 생산성

4) Gallup, “Women, Hourly Worker Less Satisfied with Some Job Aspects”, 2019.10.4.

5) The Nation, “What Amazon Didn’t Understand About”, 2015.8.27.

[그림 2] 미국 고용형태별 주요 일자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2021년) 

(단위 : 시간)

자료 : OECD(2023), “Average Usual Weekly Hours Worked on the Main Job”, https://

oecd.org/ (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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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 40시간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는 주 35~4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뇌졸중 사망 위험이 35%, 심장병 사망 위험이 17% 

더 높다는 주장도 있다.6)

6) Northwest Labor Press, “40 Hours a Week is a Good Rule. Overwork Can Kill You”, 2021.6.2.

0 500 1,000 1,500 2,000 2,500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영국

슬로바키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일본

헝가리

그리스

호주

캐나다

체코

폴란드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OECD 평균

[그림 3]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21년)

(단위 : 시간)

주 : 콜롬비아의 경우 2021년 자료가 없어 2020년 통계로 대체함.

자료 : [그림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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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노동수당 규정 관련 논의

공정근로기준법은 초과노동에 관해 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초과노동 시 정규임

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 외에 주 차원에서도 별도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 40시간 규정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6일을 초

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보장한다.7) 콜로라도, 켄터키,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주 등 역시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8)

한편 초과노동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면제대상이 있다.9) 공공기관에 고용된 경찰 및 

소방 노동자, 병원 및 요양원 직원은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당 684달러 이상 급여를 

받는 관리직, 임원직, 전문직 종사자(고급지식 및 창작 분야), 컴퓨터 관련 노동자, 그리고 급

여 수준과 관계없이 외근 영업직 노동자 역시 면제된다.10) 그 외 신문배달원이나 임시 베이

비시터 등도 면제대상이다.11) 

초과노동수당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최근에는 일당제 급여

를 받는 고소득 노동자가 초과노동수당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결이 이슈가 되었

다.12) 주 84시간씩 일하면서도 초과노동수당 적용 없이 일당제에 근거해 연간 20만 달러 이

상을 번 마이클 휴이트와 사측인 헬릭스 에너지 솔루션 그룹 간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은 

휴이트가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 일수에 따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급여기반 

요건”13)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과노동수당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7)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2023), “Overtime”, https://www.dir.ca.gov/ 

(2023.3.16).

  8)   OSHA Education Center(2023), “Employee Overtime: Hours, Pay and Who is Covered”, 

https://www.oshaeducationcenter.com/ (2023.3.16). 

  9)   The 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2023),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https://www.dol.gov/ (2023.3.16).

10)   Thomson Reuters, “5 Types of Jobs That Are Overtime Exempt Under the FLSA”, 2022.3.11.

11)   OSHA Education Center(2023), “Employee Overtime: Hours, Pay and Who is Covered”, 

https://www.oshaeducationcenter.com/ (2023.3.16).

12)   JD Supra, “Supreme Court Holds that Daily-Rate Employees are Entitled to Overtime 

Compensation”, 2023.3.17.

13)   위 각주 기사에 따르면, FLSA의 초과노동수당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임원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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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리자 직함을 오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초과노동수당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14) 관리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한 탓에 일부 노동자는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관리자

로 오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초과노동수당 지급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초과노동수당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 워

싱턴 주 하원의원은 최근 면제기준 급여를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었고, 대통령이 해당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15)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초과

노동규정에 대한 규칙 제정 통지 제안(규칙 제정 및 변경에 대한 공고)을 5월에 발표하겠다

고 예고했다.16)

■ 노동시간 단축 논의

한편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주 4일제 시범운영을 

통해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

다.17) 실험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수면, 스트레스 수준, 개인생활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여러 

이점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늘어나고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 기업에도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와, 61개 시범기업 중 56개 기업이 주 4일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

다.18)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시범운영 종료 후 주 5일제로 돌아

무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고정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급여기반 요건”, 해당 고정급여가 지정된 

최소급여수준을 초과해야 한다는 “급여수준 요건”,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특정 책임을 갖는다는 “직무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휴이트의 경우 급여기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초과노동수당 면제대상

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4)   The New York Times, “You’re Now a ‘Manager.’ Forget About Overtime Pay”, 2023.3.6. 

15)   Business Insider, “Progressive Rep. Pramila Jayapal Says Biden is ‘Very, Very Interested’ in 

Getting More Workers Overtime Pay”, 2023.3.3.

16)   SHRM, “Proposed Overtime Rule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May”, 2023.1.9.

17)   The Washington Post, “The World’s Largest Four-day Workweek Pilot Just Launched in the 

U.K.”, 2022.1.7.

18)   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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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업은 없었다.19)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마

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주 32시간 노동을 표준으로 하고 초과노동수당 적용대상

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20) 타카노 의원은 노동자의 생산성은 증가해 왔지만 그

에 걸맞은 일·생활 균형은 이루지 못했다며, 생산성과 일·생활 균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이미 오래된 이슈인데, 

1932년 미국 상원이 주 30시간 법안을 통과시켰고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법

안을 지지했지만 끝내 좌초된 바 있다.21)

특히 미국의 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주 32시간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22) 샌프란시스코에

서 파나소닉이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업체인 킥스타터 역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 단축은 추가인력 고용문제와 연결되지만, 

생산성 증대와 이직률 감소를 통해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23)

이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여러 제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40시간 정규 노

동시간을 유지하면서도 5일간 하루 8시간 대신 4일간 하루 10시간 일하는 선택권을 제공하

자는 주장,24) 2주 단위의 9일 근무제를 통해 격주 금요일을 휴일로 만들자는 주장 혹은 주 

4.5일제를 통해 매주 금요일 점심에 퇴근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다.25)

주 32시간제 법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인적자원관리협회의 에밀리 디킨스 최고책임

자는 해당 법안이 인력 부족을 악화시키고 노동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26) 텍사스 대

19)   CNBC, “Congressman Wants to Make 32-hour Workweek U.S. Law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Humankind’”, 2023.3.10.

20)   The Washington Post, “This Bill Could Make the Four-day Workweek a Reality”, 2023.3.8.

21)   The Boston Globe, “US Has an Overwork Problem. A Four-day Workweek Can Fix It.”, 
2023.3.6.

22)   The Washington Post, “This Bill Could Make the Four-day Workweek a Reality”, 2023.3.8.

23)   The Boston Globe, “US Has an Overwork Problem. A Four-day Workweek Can Fix It.”, 

2023.3.6.

24)   The Guardian, “A Four-day Week Can Work for US Small Business Owners. Hear Me Out”, 

2023.3.12.

25)   CNBC, “You’ve Heard about the 4-day Workweek – But What about the 9-day Fortnight?”, 

2023.3.17. 

26)   CNBC, “Congressman Wants to Make 32-hour Workweek U.S. Law to ‘Increase th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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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다니엘 해머매쉬 명예교수는 주 4일제가 일부 산업에서만 실현가능하

며, 자동차 제조업 등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7) 특히 정해진 시간 동안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추가인력 고용 없이는 근무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분

석도 있다.28)

그럼에도 일리노이 대학의 로버트 브루노 교수는 노동자의 번아웃 이슈가 전 산업에서 나

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9) 물론 일부 산업의 경우 당장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분야별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노동시간 이슈와 노동조합의 역할

장시간 노동 및 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노조 설립 바람이 불고 있는 스타벅스 노조의 경우, 모든 매장의 공통문제로 저임

금, 인력 부족 및 코로나19와 함께 과로가 꼽힌 바 있다.30) 아마존 노조 설립 추진 당시에는 

성수기 주 60시간 근무가 노조 설립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31)

뿐만 아니라 철도 파업에서도 과로 문제가 파업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었고,32) 게임 분야에

서는 계약직 노동자가 크런치 기간(마감 직전 몇 주간 휴일이 거의 없이 하루 12~14시간 근

무)의 과도한 업무량과 이후 해고 조치에 맞서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33) 뉴욕 몬테피오레 메

of Humankind’”, 2023.3.10.

27)   Forbes, “4-Day Workweeks: Here’s Why Some Companies Hope Permanent Long Weekends 

Will Boost Bottom Lines”, 2023.2.21.

28)   Bloomberg Law, “Four-Day Work Week Means Navigating Overtime Pay, Union Talks”, 

2022.12.20.

29)   Illinois News Bureau, “Should the Workweek Be Shortened to Four Days?”, 2023.2.27. 

30)   Vice, “Starbucks Workers Are Unionizing in Starbucks’ Hometown”, 2022.1.25.

31)   The Guardian, “ ’We Are Not Robots’: Amazon Warehouse Employees Push to Unionize”, 

2019.1.1.

32)   Jacobin, “Rail Carriers’ Cost-Cutting Is Endangering All of Us”, 2023.2.23.

33)   Jacobin, “Workers Have Won the First Union at a Major US Video Game Company”,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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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컬 센터 수련의들의 노조 결성 배경에는 주 80시간 근무 및 28시간 교대근무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다.34)

■ 맺음말

장시간 노동 문제는 미국의 당면 과제이다. 연방법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규정하지 않

기에 정치권에서는 초과노동수당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과도한 노동력 사용

을 견제하려 한다. 일각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되며 관련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양측 모두 모든 산업에서 단번에 주 4일제

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듯하다. 다만 여러 시범운영을 통해 어느 산업에 

보다 잘 적용할 수 있으며, 잘 적용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어떻게 산

업구조를 혁신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로버트 브루노 교수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

장 비현실적이라고 마냥 무시하기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

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노동시간을 연장해야만 생산성을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

할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크다. 기업 역시 노동시간 단축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주 4일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비록 주 4일제 시범운영의 결

과가 당장 모두에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해도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노동시간 조정

에 관한 논의는 생산성과 일·생활 균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34)   The Nation, “Doctors Finally Join the Labor Movement”, 2022.11.14. 


